
 
 

 

이시가미차량, 비호로쵸

(美幌町) 식림 사업 협력 

협정서에 조인 
【비호로(美幌)】이시가미（石上）차량

(이시가미 츠요시(石上剛) 사장）은, 비

호로쵸（美幌町）의 식림 사업에 협력한

다는 협정서에 조인하였다. 황폐한 언덕

에 위치한 「자동차 리사이클의 숲」에, 

낙엽송의 묘목을 심는 동사의 노력에 찬

동하는 기업・단체와 더불어 합계 6,750

그루를 식림할 예정. 조인은 올해로 7번

째. 

조인식은 비호로쵸민회관에서 실시되었

으며, 이시가미차량의 후지와라 다케시

(藤原武士) 차량부장이 츠치야 고우지(土

谷耕治）읍장（町長）과 협정서를 교환했

다. 후지와라부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식림 사업에 협력하고 싶다.’라고 말하

였으며, 츠치야읍장은 ‘자동차 리사이클

의 숲에서 식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며 감

사의 말을 전했다. 

동사는, 2008년부터 ‘당신의 소중한 

자동차가 나무가 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반 사용자의 폐차 거래 1대

에 대해 묘목 1그루를 비호로쵸에 기부하

고 있다. 동사의 운동에 다케우치건설(竹

内建設), 자동차용 유리판매의 AAC, 가와

무라(河村)자동차공업, 마텍크, 폐차닷컴

이 협력했다. 조인을 앞두고 이시가미차

량과 다케우치건설, 마텍크의 사원 총 11

명이 자동차 리사이클의 숲에서 묘목의 

일부를 식림했다. 이번을 포함하여 묘목

은 누계 3만2,294 그루가 되었으며, 7년 

전에 심은 묘목은 5,6미터로 성장했다고 

한다.일간 자동차신문2014년10월15일(수)  

JARA, 형상 확인 콘

테스트 전국 대회를 

개최 
자동차 재활용부품 유통 사업을 하는 

JARA(기타지마 소쇼)사장, 도쿄도 주오구

(東京都中央区)는 25일, 동사의 나고야지

사(나고야시 나카무라구（名古屋市中村

区）)에서, ‘JARA그룹 제1회 형상 확인 

콘테스트’ 결승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의 각 블록에서 올란온 재활용부품 생산 

담당자 8명이 참전하여, 우승을 겨루었

다. 경기 결과는, 이마이자동차(미야기현 

이와누마시(宮城県岩沼市))의 고나시 다

카유키 (小梨貴行) 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에는 다이신테츠겐・다이신리사이

클파트(미야자키시(宮崎市)의 사토 가즈키

(佐藤和樹) 씨가 되었다. 

 결승 대회에서는 출제 부품으로 클레임

이 발생하기 쉬운 6부품(프런트 범퍼나 

리어게이트, 캐리퍼, 쇼크 옵서버, 헤드 

램프, 프로펠라 샤프트)을 준비. ‘기본

합계’점과 ‘가점 합계’점을 더하여 종

합계점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기본’항

목에서는 각각의 부품의 형상이나 상태 

확인, 흠의 유무, 등록 정보의 필수 입력 

사항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가점’항목에서는 대응하는 노력에 대

한 기본 자세나 열의, 소요시간 등을 고

려했다. 우승한 고나시 씨는 “평상 시의 

80% 정도의 실력은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교만해지는 일 없이 정진해 나가고 

싶다.”라며 새로운 비약을 맹세했다. 

JARA그룹에서는 가맹 회원 전체의 사업 

레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재활용부품의 형상 확인은, 

‘사용자에게 정확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동사)라는 것처

럼 부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좌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4년12월 

2,853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

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

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

여 공동 개발하였다. 

「그린포인트시스템」으로부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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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는 부분이다. 동사에서는 현장에서 

활약하는 인재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 

업무에 대한 모티베이션 향상과 활약할 

기회의 창출이라는 점도 노리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 기술콘테

스트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은, 미츠이스미토모 해상 화재보

험이나 토요타 통상이라고 하는 타업계

의 담당자도 이번 콘테스트를 견학했다.

보험료율 개정에 수반하는 자비 수리의 

증가나 희소 자원 회수의 고조 등, 재활

용부품을 둘러싼 환경은 변화하고 있어, 

업계를 초월한 교류가 활발해져 가고 있

다.일간 자동차신문 2014년10월30일(목)  

 

JARA,부품 제공회사와  

제1회 간담회 개회 
 

재활용부품 유통 사업을 하는 JARA(기

타지마 소쇼 사장, 도쿄도 주오구)는 

‘제1회 리빌트・GP부품 제공 회사와 간

담회’를 도쿄도내에서 개최했다. 이 간

담회는 리빌트부품 업체가 모여, 앞으로

의 사업 확대를 위한 판매 전략 등에 대

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구 SPN그룹에서 6회 실시해 

왔지만, 구 에코라인과 합병 이후로는 

첫 개최가 된다. 

이번은 구 에코라인의 리빌트부품 업

체를 포함하여, 20사 28명과 JARA측의 8

명을 합하여 총 36명이 참가했다. 먼저, 

지난번 간담회 이후의 실시한 대처안의 

실적으로, JARA그룹의 프론트맨을 대상

으로 총 7회에 걸쳐 리빌트스터디그룹과 

리빌트공장 견학을 실시한 사례를 보고. 

더불어 2014년도의 JARA의 리빌트제품 

매입 실적도 발표했다. 

올해 실시한 시책으로는, 7-12월에 

‘리빌트 확대 판매 롱런 캠페인’을 개

최하여, 각 리빌트부품 업체의 제품 전

단지를 회원에게 전달, 정보 제공을 실

시하였다. 또한 각사 제품의 확대 판매

를 목적으로 프로트맨 개인의 판매 실적

에 따라, 포인트 부여나 표창하는 기획

을 실시하였다.  

 간담회의 후반에서는,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 JARA회원의 프론트맨과의 교류나, 

제품 정보의 제공, 리빌트공장의 견학을 

더욱더 활발화시키자는 제안이 리빌트부

품 업체측으로부터 제시되었다. 동사는 

계속적으로 제품 확대 판매 캠페인의 개

최도 실시해 나갈 생각으로, 리빌트 업

체와의 관계 강화를 앞으로도 도모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2014년 12월 25일(목)  

경산・환경성 두 관계부

처, 자동차 리사이클법 재

검토 합동 회의 개최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 심의회(경제산업

성의 자문기관)와 환경성의 중앙환경 심의

회(환경성의 자문기관)에 의한 자동차 리

사이클법 재검토를 위한 합동 회의가14일, 

도내에서 개최되었다. 지방공공단체와 지

정 법인인 자동차 리사이클 촉진 센터

(JARC)로부터 활동 내용과 현재 상황에 대

한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청문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며, 앞

으로는 논점 정리를 실시한다. 2월 이후에 

각 논점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며, 올여름

까지 보고를 정리할 전망.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전

국 지사회를 대표해 아키타현(秋田県), 전

국 시장회를 대표해 가와사키시(川崎市), 

전국 지방자치단체(全国町村会)를 대표해 

사이타마현 나메카와쵸 (埼玉県滑川町)가 

각각 보고하였다. 아키타현은, 동현의 감

시 지도 체제나 해체・파쇄사업자 등의 허

가・등록 상황,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과

제에 대해 설명. 입회 검사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해체업은 2년에 1번, 파쇄업

은 1년에 1번 실시하고 있는’것을 보고했

다.이 중에 작년도의 결과는, 검사 건수 

197건 가운데 구두 지도가 45건으로, 문서 

지도에 대해서는 1건도 없었다. 

 

재활용 사업자로부터도 문제시하고 있다

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는 ‘야드 사업자’

의 대책에 대해서는 전국 지사회, 전국 시

장회가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국

적의 사업자가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어려

운 경우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실제

로, 도난차를 부적절하게  처리・수출하는 

사례나, 일본어가 통하지 않아 입회 검사 

시에 조사를 할 수 없는 사례가 있는 것에

서, ‘경찰이나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도

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방공공단체 

측의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 불법투기대

책 지원사업과 낙도대책 지원사업의 현재

의 상황에 대한 보고 등 실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정 법인인 JARC는 운영 효율화

에 대한 노력과 운영상의 체크 체제, 운영 

상황에 대한 개요를 해설. 재활용 요금 등

의 예탁을 관리하는 자금 관리 업무나 지

정 법인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대응책

을 소개했다. 또한, 업무내용의 이해 보급

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자용, 사업자를 

위한 활동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2015년 1월 22일(수)  





 


